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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석 위에 자갈.동전 어지럽게 널려 '눈살'  

문화재 관리 부실...담장 안 소나무는 고사, 재선충병 감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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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삼사석이 일반 돌멩이들과 뒤섞여 있는 데다 동전들까지 어지럽게 놓

여있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삼사석을 보호하는 담장 안에 있는 소나무는 잎이 누렇게 말라버린 가운데 재선충병으로 인

해 고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현장 확인 결과 삼사석이 보관된 ‘삼사석각’ 석실 안에는 삼사석인 수박 크기의 현무암 2개 

외에도 크고 작은 돌멩이 수십 개가 뒤섞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들 돌멩이 위에는 5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 20여 개도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향토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들 동전은 일부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소원 성취를 빌며 던진 것이다. 

  

삼사석을 둘러싼 담장 안에는 소나무와 팽나무, 배롱나무(백일홍)가 한 그루씩 자라고 있는데 그 

중 소나무는 잎이 말라버리는 등 재선충병에 의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삼사석과 섞인 돌멩이와 동전을 제거하겠다”며 

“소나무는 말라죽었을 경우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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